
 
 

 

 

 

 

“한국, IFAD와 함께 전 세계 가난한 농촌 돕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FAD와 협약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5월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전 세계 가난한 농촌을 돕기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 3차 지속가능농업개발(ODA) 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KREI의 김창길 원장과 IFAD의 호웅보 총재가 서명해 이루어졌다.  

 

IFAD는 심화되는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개발도상국의 소농 등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 

신용, 시장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농촌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등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 또한 개발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REI와 IFAD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가치사슬, 기후변화 적응 농업 실천, 

식량 안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길버트 호웅보 IFAD 총재는 "빈곤과 배고픔을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춘 1, 2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기부자, 정부, 금융 기관, 민간, 농민단체,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한국의 

놀라운 농촌 혁신의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나라들이 그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창길 원장은 “한국은 식량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세계 유일의 나라로, 농촌의 빈곤을 

타파하고 이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원이 그 과정을 

함께 해왔다” 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협약이 전 세계 농촌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Contact: 

Katie Taft, IFAD/Rome,  

Tel. +39 06 5459 2396, Mob. +39 334 6083657  

Email: k.taft@ifad.org 

 

IFAD has invested in rural people for 40 years, empowering them to reduce 

poverty, increase food security, improve nutrition and strengthen resilience. Since 

1978, we have provided US$20.9 billion in grants and low-interest loans to 

projects that have reached about 483 million people. IFAD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nd a specialized United Nations agency based in Rome – the 

UN’s food and agriculture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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